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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이직 및 창업의도의 영향 요인을 밝히는데 있으며, 직무만족과 직무불안정, 은퇴기대 및 은퇴준비활

동이 이직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이며, 총 508명의 표본이 분

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금융기관 종사자의 이직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직무만족, 직무불안정, 은퇴기대, 은퇴준비활동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직무만족의 모든 요인이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보상만족과 대인관계만족이 

창업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직무불안정은 이직의도와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직무가 불안정할

수록 이직 및 창업의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셋째, 은퇴기대의 강요된 좌절과 계속이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강요

된 좌절과 새로운 출발, 계속은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은퇴준비활동의 창업준비와 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

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경제적 준비는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창업준비는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은퇴를 대비하여 창업준비를 많이 할수록 이직 및 창업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종

사자 특성상 타 업종 대비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이직의도와 창업의도에 대해 나타난 유의미한 결과는 직무만족과 직무불안정, 은퇴에 

대한 기대와 준비활동이 이직 및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실제 창업을 했을 때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이해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직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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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배경

한때 정년보장으로 대표되던 금융기관들은 1997년 IMF 위

기 이후 대규모의 구조 조정과 조직 혁신 및 M&A(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의 고용불안이 매우 높은 산업 중 하

나로 변화되었다(Park & Choi, 2006). 연이어 1999년 은행의 

펀드 취급, 2003년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도입, 2009년 이

후 금융기관의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비교적 단순하고 정

형화된 업무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던 금융기관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의 업종 간 영업장벽이 무너지면서 다른 업

종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펀드, 보험상품 판매 등에 있

어 극심한 경쟁을 하기에 이르렀다(Han, 2013). 그러한 와중에

도 금융은 계속 혁신하고 있다.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뱅

킹, 핀테크로 인해 금융기관은 점포를 줄이고 인력을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5년 3월 발표한 '주요 금융기관 점포수

(해외 영업점 제외)' 통계를 보면, 2014년 일반은행과 농·수협 

및 기업·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국내 영업점은 2014년말 현

재 7,433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68곳 줄었고 단기 정점을 

찍었던 2012년 (7,747개)과 비교해서도 314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60세 정년연장법‘의 도입으로 각 금융기관

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금

융기관 종사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2015년 조선일보에서 국

민·우리·하나·외환·기업은행 등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5개 은

행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 선택률은 31.3%로 집계되었다. 
우리은행은 2012년 이후 대상자 1,120명 중 710명(63.4%)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했고, 지난 2010년과 2015년 희망퇴직을 실

시한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비율이 41.1%(1,363명 

중 560명)였다. 반면 기업은행(12.7%·최근 10년), 외환은행

(6.1%·최근 7년), 하나은행(0.5%·최근 6년)에서는 대상자 대부

분이 조기 퇴직을 선택해 임금피크제가 유명무실했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지 않고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자영업이다. 하지만, 국
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13년 자영업

자의 창업은 949만개이고 폐업은 793만개로 집계되어 생존율 

16.4%로 창업 후 6개중 1개정도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

영업을 한다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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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입장에서 보면 적당한 이직은 경영조직의 강화를 위해 

통풍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직에 의해 조직을 이탈하는 직

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양질의 인력확보가 위협받게 

되고 신규직원의 모집, 선발 교육 훈련에 막대한 비용의 손실

을 초래하게 된다(Oh & Chung, 2003). 인간의 삶의 최고 목표

는 행복이다.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에는 외향성, 대인관계, 
돈, 종교 등과 같이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일은 

성인기 행복 증진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Kwon, 2010). 행복증

진에 주요 원천인 일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직무만족이지만, 
금융기관 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직무를 통한 불안정도 느낄 

수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직무에 만족할 경우 이직과 창

업의도가 낮아지지만 불안정한 종사자들은 이직 혹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직과 창업의도에 대해

서는 은퇴에 대한 기대와 은퇴준비활동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Diener(1994)등은 행복과 직업에 대한 만

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직업만족은 정신 건강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Hart, 1999). 또한 주관적 안녕감은 생산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

는 인간의 노력은 질병 없이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덕분에 직장인의 퇴

직 후 창업 비지니스가 성장할 수 있었다.(Ham, 2005). 이와 

같이 이직의도와 창업의도에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과 은퇴기

대 및 은퇴준비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나, 금융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

히 성취욕구, 창업의도, 직무만족 및 은퇴기대와 준비활동, 통

제위치, 위험감수 수용력은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Chung & Kim, 2001).
금융기관 종사자는 임금피크제 선택율이 낮으며 퇴직이후에 

성공적인 이직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한 상

황에서 본 연구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이직 및 창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자의 창업의도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인 창업 전략을 세워 높

은 운영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는 기업들의 예를 보면서 마케

팅 이론을 창업 비지니스에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또한 마케

팅이론을 바탕으로 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 요인을 분석하고, 
금융기관 직장인의 직무만족도와 은퇴교육의 영향관계를 파

악함으로써 퇴직 후 창업 운영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이직 및 창업의도의 영

향 요인을 밝히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직무만족과 직무불안정, 

은퇴기대, 은퇴준비활동, 이직의도, 창업의도에 대한 측정 척

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불안정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기대가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준비활동이 이직의도 및 창

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직무만족

Kim(1997)에 의하면 직무만족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경

험에 따른 평가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 감정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직장에서 한 종업원이 

자신의 일에서 바라고 있는 것을 업무에서 실제로 제공해 준

다고 믿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Smith, Organ & 
Near(1983)은 “개인적인 직무를 통하여 경험하는 좋고 싫은 

감정의 조화, 혹은 좋고 싫은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된 

일련의 태도”라고 정의하고, Locke(1986)은 직무만족을 “개인

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가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감정적인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Porter & 
Lawler(1968)는 직무만족을 실제로 얻는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지되는 수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실

제의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지되는 수준에 미달하면 할수록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만은 더 커진다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

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서 

상사의 감독의 적절성,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 구성원간의 

친밀성, 만족할 만한 조직의 목표와 제도의 효율성, 그리고 경

제적, 사회‧심리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의 정도 등 직무와 관련된 제반 요소들에 대해서 갖는 일련의 

감정적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Song, 2013). 직무만족도가 

높으면 일을 더 잘 수행하게 되어 조직의 산출을 증대시키고 

결국은 조직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반면(Kim, 2008; Kim, 
Chung & choi, 2006),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이직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조직행

동이론의 핵심적인 변수로 간주해왔다(Bruck, Allen & Spector, 
2002; Chung, 2009).

2.2 직무불안정

직무불안정성은 직무안정의 상반되는 개념이다. 직무안정

(job security)은 종업원 개개인이 자신이 역량과 기술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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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성원은 자신의 중

요성과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회적 

교환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Graham & Organ, 1993). 직무안정

의 반대개념으로서 직무불안정은 안정성을 기대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Greenhalgh & 
Rosenbaltt(1984)에 의해 정립되었다. Greenhalgh & Rosenbaltt 
(1984)의 정의에 따르면 직무불안정은 ‘위협을 느끼는 직무 

상태에서 영속성을 유지하는데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 즉, 직무불안정은 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어떠한 위

협으로부터 구성원들이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한 무력한 상

태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Cavanaugh & Noe (1999)는 고

용전반에 대한 개념으로 자신의 직무를 상실하게 될 지도 모

른다는 직무상실 가능성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2.3 은퇴 기대

은퇴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은

퇴를 위기의 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오래 전부터 

예견해 온 단계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은퇴를 위

기로 간주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Miller였다. 은퇴를 지위와 자

아정체감이 상실, 비생산적인 여가시간,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커다란 위기로 보는 것이다(Miller,1965).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은퇴를 생활주기 연속선상의 한 가지 사

건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생활사건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역

할수행을 통해 정체감의 혼란 없이 생활이 지속된다는 입장

이다(Campione, 1987). 은퇴는 일생의 연속적인 한 부분이며 

인생주기에 있어 오래 전부터 예견해 온 단계로 여기면서  

은퇴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부적응 상태에 빠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Atchley, 2000).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은퇴기대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

가 이루어졌다. Hornstein & Wapner(1985)는 개인들이 실제로 

은퇴를 경험하는 방식의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 직업분야별로 

선정된 24명을 대상으로 퇴직 전 한 달부터 퇴직 후 여덟 달

까지 심층면접을 하여 노인으로의 전환, 새로운 출발, 계속, 
강요된 좌절의 4가지 은퇴기대 양식을 도출해내고 이를 통해 

은퇴기대도구(Retirement Expectation Inventory)를 개발하였고 

이후에 Hanson & Wapner, Gee & Baillie가 다시 재확인하였다

(Bae & Jeon, 2006). 본 연구에서 이용한 도구는 Gee & 
Baillie(1999)가 Hornstein & Wapner(1985)의 은퇴기대양식을 

수정하여 요인분석한 4가지 차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강요된 좌절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에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들로 은퇴를 선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

부의 힘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좌절감 및 상실감을 주는 부

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직업의 

상실은 정체감의 핵심부분 상실로 받아들이며 은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하며 일을 대신할 어떤 것도 

없다고 여긴다. 

2.3.2 계속

은퇴를 일의 지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결정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

들에게 일은 자신의 인생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며 은퇴

란 시작도 끝도 아닌 아무런 사건도 아니라고 여긴다. 

2.3.3 휴식으로의 전환

은퇴를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닌 인생의 휴식기

로 여기며 단계적인 활동축소 또는 일로부터 일탈하여 쉬면서 

노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본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에게 은퇴는 은퇴 전의 긴장으로 가득 찬 일의 부담에서 벗어

나 한가로운 휴식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시기로 받아들인다.

2.3.4 새로운 출발

은퇴를 새로운 생활의 출발점으로 본다. 즉 은퇴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시기이며, 
자기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간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여긴다.

2.4 은퇴준비 활동

은퇴는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준비없는 은퇴는 위기일 수도 있다. 
어떻게 은퇴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은퇴이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퇴준비는 연구자들마다 노후

준비 행동유형을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Seo & 
Park(1992)과 Bae & Jeon(2004)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

로 구분하였고, Lee(2012)은 가족관계, 사회관계, 경제적, 신체

적, 여가적 노후준비로 구분하였다(Park, 2015). 이 외에 노후

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들은 노후

준비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은퇴준비로 구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Park, 2012). 이와 같이 연구

의 동향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정서적, 사회적, 
여가적인 차원의 노후준비에 대해 학자마다 다른 양상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의 영역

을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창업을 위한 준비로 구분

하였다.
 

2.5.1 사회적 준비

현대사회의 급속한 사회변화는 핵가족화 현상, 개인주의의 

팽배 등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노인의 심리적 위

축 및 소외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Kim & Lee, 2008). 
특히 세대 간 교육수준의 차이와 이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노인들을 가족과 집안일의 결정에서 배제시키는 현상을 초래

하고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Kim(2002)은 우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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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주기 어느 시점에서나 일, 교육, 여가가 균형을 이룬 연령

통합사회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노년기 사회적 활동, 
사회적 관계에 대한 사전준비로 일, 교육, 여가가 균형을 이

루는 시간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Kang, 2014).

2.4.2 경제적 준비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
로 OECD 평균(12.6%)을 웃돌아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치

를 나타냈다(매일경제 2015.5.23.). 이렇듯 노년기에는 소득은 

급속하게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증가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은 선진국에 비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란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과 

기대되는 수입 예산액을 계산하여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

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Kang, 2014).

2.4.3 신체적 준비

신체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는 건강을 위해 평소에 노력하

는 것을 뜻한다(Park, 2012). 노년기는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신체구조 및 신체내부의 세포조직장기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발달이 쇠퇴하게 되면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은 삶의 질과 관

련이 있다. 즉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은 노후생활의 삶의 질 

및 만족여부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노인의 신체적 준비상태가 

좋을수록 노년기의 적응 및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신체적 건

강문제가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Kang, 2014).

2.4.4 심리적 준비

직장에서 은퇴한 중고령자는 갑작스러운 역할상실로 인해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안

정감을 찾고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통합감 및 자아통합감을 가질 수 있는 정서 및 사회적 

노후준비가 필요하다(Lee, 2009). 이러한 정서 및 사회적 노후

준비는 중년기부터 긍정적인 태도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

함으로써 준비되어야하지만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노후생활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Lee, 2010).

2.4.5 창업 준비

창업동기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창업가들은 독자적으

로 일을 하고 싶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높은 

통제력을 억기 위해서, 또는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창

업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Shane, Kolvereid, & Westhead, 
1991). Buttner & Moore(1997)은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직장에

서의 제한된 승진기회나 불안정한 직장생활과 같은 부정적 

창업촉진 요인보다는 긍정적 창업촉진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위험을 감수한 창업을 위한 준비는 향후 

10년 이내의 창업, 훌륭한 아이템이 생길 경우의 창업, 창업

으로 인한 성공 가능성 등은 창업을 하려는 준비된 의도로 

보아야 한다. 

2.5 이직(Turnover)의도

Allen & Meyer(1990)에 의하면 이직의도는 근로자가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 직장을 떠나려고 의도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즉, 이직의도는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개인

의 이직에 대한 태도나 경향을 의미한다. 이직의도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이직에 관한 태도가 실

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Fishbein & Ajzen, 
1975). 이직의도를 이직과 동등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으나 이

직의도가 실제 이직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고, 이직의도

와 이직은 상당한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 Steel & Ovalle(1984)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이직의도와 이직간의 상관계수는 

.05로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잠재적 창업가가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Crant(2000)에 따르면, 기업가가 창

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Kang, Oh 
& Yang(2007)는 창업의도가 창업을 진행함에 있어 영향을 미

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창업은 계획된 행

동이라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의도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

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전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을 측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거나 

또는 같은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업의도인 

것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창업의도는 

창업행위에 대한 의도적인 태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계획된 

행동으로써 창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업기업 초기 특성을 결정짓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직무불안정, 은퇴

기대, 은퇴준비활동이 이직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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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모형   

가설 1.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 및 창업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불안정은 이직의도 및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불안정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불안정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기대는 이직의도 및 창업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기대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기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준비활동은 이직의도 및 창

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준비활동은 이직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준비활동은 창업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3.2.1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24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5개의 요인이 도

출되었다. 이들 요인은 승진만족, 업무만족, 환경만족, 보상만

족, 대인관계만족으로 명명하였고, 총 분산은 65.677%였으며, 
Cronbach’s α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변수의 타당성

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3.2.2 직무불안정

직무불안정에 관한 6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의 총 분

산은 60.534%였고, 모든 문항의 요인 값이 0.5이상으로 나타

나 측정 변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Cronbach's α계수가 

0.869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3.2.3 은퇴기대

은퇴기대에 관한 29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는 4개의 요

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은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휴

식으로의 전환, 계속으로 명명하였고, 총 분산은 63.989%였으

며, Cronbach’s α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변수의 타

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3.2.4 은퇴준비활동

은퇴준비활동에 관한 28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도출된 5
개의 요인은 창업준비, 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

비, 심리적 준비라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62.878%였고, Cronbach’s α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3.2.5 이직의도

이직의도에 관한 7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의 총 분산은 68.848%였고, 모든 문항의 요

인 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변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

으며, Cronbach's α계수가 0.924로 높게 나타났다. 

3.2.6 창업의도

창업의도에 관한 6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의 총 분산은 76.357%였고, 모든 문항의 요

인 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변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

으며, Cronbach's α계수가 0.937로 높게 나타났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금융기

관 종사자 남·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2015년 7월 1일 ~ 2015년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직접 면담의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

하고 수거하였다. 수집된 550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치가 없는 

총 5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및 단순회귀분석, T-test, ANOVA,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위한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α를 이용하였으며, 구성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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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금융

기관 종사자의 이직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

향관계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4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빈도분석한 결과, 성별 분

포를 보면, 남성이 342명(67.3%), 여성이 166명(32.7%)으로 남

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연령은 20대 84명(16.5%), 30대 144명
(28.4%), 40대 212명(41.7%), 50대 68명(13.4%)으로 30대, 40대
의 비중이 높았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383명(75.4%), 미혼

이 125명(24.6%)이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60명
(11.8%), 전문대학교 졸업 106명(20.9%), 대학교 졸업 300명
(59.0%), 대학원 졸업이상 42명(8.3%)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근무경력은 5년 미만 106명(20.9%), 5～10년 미만 

123명(24.2%), 10～15년 미만 84명(16.5%), 15～20년 미만 66
명(13.0%), 20년 이상 129명(25.4%)이었으며, 업종은 은행업권

이 301명(59.3%), 증권업권이 80명(15.7%), 보험업권이 127명
(25.0%)으로 은행업권의 비중이 높았다. 직급은 사원급 52명
(10.2%), 주임/대리급 145명(28.6%), 과장급 99명(19.5%), 차장

급 90명(17.7%), 부지점장급 73명(14.4%), 지점장(부장)급 49명
(9.6%)으로 나타났다. 
연봉수준은 2천5백만원 미만 38명(7.5%), 2천5백만원～5천만

원 미만 114명(22.4%), 5천만원～7천5백만원 미만 135명
(26.6%), 7천5백만원～1억원 미만 104명(20.5%), 1억원～1억2
천5백만원 미만 85명(16.7%), 1억2천5백만원 이상 32명(6.3%)
이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 345명(67.9%), 중소도시 132명
(26.0%), 군지역 31명(6.1%)으로 대도시 거주자의 비중이 높았

고,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다 30명(5.9%), 보통이다 122명
(24.0%), 건강하다 188명(37.0%), 매우 건강하다 168명(33.1%)
으로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4.1 직무만족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직무만족의 요인인 승진만족, 

업무만족, 환경만족, 보상만족, 대인관계만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VIF값의 경우 1.076~4.87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 창업의도 

각각에 대한 직무만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업종, 직급, 연봉수준, 건강상

태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직무만족의 

경우 모든 요인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승진만족이 t=-9.094, p<.001에서, 

업무만족이 t=-6.264, p<.001에서, 환경만족이 t=-2.400, 

p<.05에서, 보상만족이 t=-2.539, p<.05에서, 대인관계만족

이 t=-2.745, p<.01에서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승진만족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이직의도에 대한 직무만족 요인의 전체 설명력

은 31.6%였다. 따라서 금융기관 종사자가 회사에서의 승진

제도와 업무, 환경, 보상 및 대인관계에 만족할수록 이직의도

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봉수준, 

거주지역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직무만

족의 보상만족, 대인관계만족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보상만족이 t=-2.077, 

p<.05에서, 대인관계만족이 t=-4.462, p<.001에서 이직의도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보상만족보다 대인관계만족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창업의도

에 대한 직무만족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2.7%였다. 즉, 금

융기관 종사자가 회사에서의 보상이나 대인관계에 만족할수록 

창업의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회사의 복리후생제도가 

다른 회사보다 좋고 급여수준에 만족하며 동료나 상사와의 관

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창업의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1> 직무만족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이직의도 창업의도

β t P β t P

인
구
통
계
학
적
특
성

성별(남성=0, 여성=1) -.136 -2.856** .004 -.136 -2.535* .012

연령 -.063 -.871 .384 .017 .213 .832

결혼여부(미혼=0, 기혼=1) -.092 -1.923 .055 -.090 -1.656 .098

학력 -.026 -.582 .561 .044 .883 .378

근무경력 .165 1.953 .051 .087 .907 .365

업종(은행업권=0)
업종1(증권업권=1) .133 3.108** .002 -.021 -.428 .669

업종2(보험업권=1) .157 3.427** .001 .006 .117 .907

직급(사원급=0)
직급1(주임/대리급=1) .067 .998 .319 -.102 -1.353 .177

직급2(과장급=1) .143 1.987* .048 -.089 -1.100 .272

직급3(차장급=1) .194 2.203* .028 .019 .188 .851

직급4(부지점장급=1) .270 3.259** .001 .083 .889 .374

직급5(지점장급=1) .178 2.264* .024 .090 1.020 .308

연봉수준 -.319 -4.262*** .000 -.214 -2.531* .012

거주지역(대도시=0)
거주지역1(중소도시=1) .011 .258 .796 .098 2.024* .044

직 거주지역2(군지역=1) -.027 -.648 .517 .046 .97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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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4.2 직무불안정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불안정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직무불안정을 독립변수로 투

입하고,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는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

제변수로 투입하였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

한 VIF값의 경우 1.191~4.68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 창업의도 각각

에 대한 직무불안정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직무불안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직무불안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결혼여부, 근무경력, 업종, 직급, 연

봉수준, 건강상태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고, 직무불안정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무불안정은 t=4.204, p<.001에서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직의도에 대

한 직무불안정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4.1%였다. 따라서 앞

으로 10년 이내 자신의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실직 및 

해고의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

스를 받거나 회사에서 직원의 은퇴준비 및 창업준비 활동에 

부정적일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불안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봉수

준, 거주지역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직

무불안정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불안정은 t=4.755, p<.001에서 창업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창업의도에 대한 직무불안정 요인

의 전체 설명력은 11.7%였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이내 자

신의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실직 및 해고의 우려가 있

으며, 과도한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회사

에서 직원의 은퇴준비 및 창업준비 활동에 부정적일수록 창

업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2> 직무불안정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이직의도 창업의도

β t P β t P

인
구
통
계
학
적
특
성

성별(남성=0, 여성=1) -.038 -.736 .462 -.139 -2.650** .008

연령 .008 .098 .922 .064 .799 .425

결혼여부(미혼=0, 기혼=1) -.130 -2.460* .014 -.095 -1.775 .076

학력 .074 1.552 .121 .038 .788 .431

근무경력 .255 2.727** .007 .042 .441 .660

업종(은행업권=0)
업종1(증권업권=1) .130 2.745** .006 .030 .622 .534

업종2(보험업권=1) .147 3.094** .002 .086 1.785 .075

직급(사원급=0)
직급1(주임/대리급=1) .075 1.031 .303 -.068 -.929 .353

직급2(과장급=1) .120 1.543 .124 -.058 -.736 .462

직급3(차장급=1) .093 .988 .324 -.015 -.152 .880

직급4(부지점장급=1) .237 2.615** .009 .078 .849 .396

직급5(지점장급=1) .103 1.211 .226 .116 1.345 .179

연봉수준 -.490 -5.955**** .000 -.280 -3.350** .001

거주지역(대도시=0)
거주지역1(중소도시=1) -.051 -1.098 .273 .100 2.122* .034

거주지역2(군지역=1) -.057 -1.232 .219 .041 .880 .380

건강상태 -.104 -2.282* .023 .090 1.952 .051

직무불안정 .217 4.204*** .000 .250 4.766*** .000

F 4.722*** 3.830***

R2 .141 .117

Adj R2 .111 .087

*p<.05, **p<.01, ***p<.001

4.3 은퇴기대가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기대가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은퇴기대의 요인인 강요된 좌

절,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을 독립변수로 투입

하고,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VIF값의 경우 1.063~4.80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 창업의도 각각에 

대한 은퇴기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은퇴기대가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은퇴기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결혼여부, 학력, 근무경력, 업종, 연

봉수준, 거주지역, 건강상태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었고, 은퇴기대의 강요된 좌절과 계속이 이직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요된 좌

절이 t=7.895, p<.001에서, 계속이 t=2.155, p<.05에서 이

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요인의 상대적 영

향력은 계속보다 강요된 좌절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이직의

무
만
족

건강상태 -.090 -2.207* .028 .052 1.134 .257

승진만족 -.398 -9.094*** .000 -.053 -1.074 .283

업무만족 -.244 -6.264*** .000 .068 1.543 .123

환경만족 -.097 -2.400* .017 -.022 -.475 .635

보상만족 -.108 -2.539* .011 -.100 -2.077* .038

대인관계만족 -.109 -2.745** .006 -.200 -4.462*** .000

F 10.671*** 3.379***

R2 .316 .127

Adj R2 .286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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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한 은퇴기대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2.5%였다. 따라

서 금융기관 종사자가 은퇴 이후의 삶이 소외 및 좌절의 시기

이면서도 일이나 가정생활이 그대로 지속되는 등 현재의 삶과 

크게 변화가 없이 계속된다고 인지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

고 있었다. 그러나 이직의도에 대한 새로운 출발과 휴식으로

의 전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은퇴 이후의 삶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기이고 자유로운 휴식기간이라고 인지

한다고 해서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기대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결혼여부, 

연봉수준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은퇴기

대의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계속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기대의 하위요인 중 강

요된 좌절이 t=3.592, p<.001에서, 새로운 출발이 t=5.482, 

p<.05에서, 계속이 t=4.711, p<.001에서 창업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새로운 

출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업의도에 대한 은퇴기대 요

인의 전체 설명력은 18.7%였다. 따라서 금융기관 종사자가 

은퇴 이후의 삶이 소외 및 좌절의 시기이면서도 새로운 출발

을 하는 시기이며, 일이나 가정생활이 그대로 지속되는 등 현

재의 삶과 크게 변화가 없이 계속된다고 인지할수록 창업의

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창업의도에 대한 휴식으로의 

전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은퇴 이후의 삶이 자

유로운 휴식기간이라고 인지한다고 해서 창업의도가 높아지

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3> 은퇴기대가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p<.05, **p<.01, ***p<.001

4.4 은퇴준비활동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준비활동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은퇴준비활동의 요인인 창업

준비, 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심리적 준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투

입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을 확인하기 위한 VIF값의 경우 1.117~4.704로 나타나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와 창업의도 각각에 대한 은퇴준비활동의 영향력을 분석하였

으며, 은퇴준비활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는 <표 4>과 같다. 

첫째, 은퇴준비활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근무경력, 업종, 직급, 연봉수

준, 거주지역, 건강상태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은퇴준비활동의 창업준비, 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

비, 심리적 준비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창업준비가 t=5.329, p<.001에서, 사

회적 준비가 t=3.268, p<.01에서, 신체적 준비가 t=3.045, 

p<.01에서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심

리적 준비는 t=-4.414, p<.001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창업준비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이직의도에 대한 은퇴준비활동 요인의 전체 설

명력은 20.9%였다. 따라서 금융기관 종사자가 은퇴 이후의 

창업을 준비하고, 사회적, 신체적으로 은퇴 이후를 준비할수

록 이직의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은퇴를 

준비할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고 있었으며, 경제적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직의도가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준비활동이 창업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학력, 연봉

수준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은퇴준비

활동에서는 창업준비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창업준비는 t=15.487, p<.001에서 창업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창업의도에 대한 은

퇴준비활동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38.3%였다. 따라서 금융

기관 종사자가 은퇴 이후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을수록 창업

종속변인
독립변인 

이직의도 창업의도

β t P β t P

인
구
통
계
학
적
특
성

성별(남성=0, 여성=1) -.022 -.442 .659 -.130 -2.558* .011

연령 .050 .647 .518 .149 1.875 .061

결혼여부(미혼=0, 기혼=1) -.129 -2.560* .011 -.111 -2.152* .032

학력 .117 2.537* .012 .076 1.613 .107

근무경력 .253 2.863** .004 .130 1.441 .150

업종(은행업권=0)
업종1(증권업권=1) .118 2.643** .008 -.012 -.265 .791

업종2(보험업권=1) .166 3.643*** .000 .062 1.327 .185

직급(사원급=0)
직급1(주임/대리급=1) .059 .849 .396 -.101 -1.434 .152

직급2(과장급=1) .064 .869 .385 -.134 -1.759 .079

직급3(차장급=1) .053 .594 .553 -.062 -.672 .502

직급4(부지점장급=1) .169 1.935 .054 -.043 -.482 .630

직급5(지점장급=1) .031 .381 .703 -.004 -.049 .961

연봉수준 -.435 -5.507*** .000 -.243 -3.000** .003

거주지역(대도시=0)
거주지역1(중소도시=1) -.118 -2.609** .009 .017 .377 .706

거주지역2(군지역=1) -.074 -1.666 .096 .000 -.010 .992

건강상태 -.094 -2.189* .029 .053 1.201 .230

은
퇴
기
대

강요된 좌절 .343 7.895*** .000 .160 3.592*** .000

새로운 출발 .044 1.066 .287 .231 5.482*** .000

휴식으로의 전환 .077 1.824 .069 .051 1.197 .232

계속 .093 2.155* .032 .209 4.711*** .000

F 7.089*** 5.589***

R2 .225 .187

Adj R2 .19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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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신체적, 경

제적 및 심리적 준비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

로 은퇴 이후를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및 심리적으로 준비

한다고 해서 창업의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4> 은퇴준비활동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이직의도 창업의도

β t P β t P

인
구
통
계
학
적
특
성

성별(남성=0, 여성=1) .012 .231 .817 -.036 -.796 .426

연령 -.030 -.392 .695 .087 1.279 .202

결혼여부(미혼=0, 기혼=1) -.082 -1.590 .113 -.055 -1.210 .227

학력 .076 1.622 .105 .087 2.088* .037

근무경력 .283 3.171** .002 .061 .777 .437

업종(은행업권=0)
업종1(증권업권=1) .071 1.574 .116 -.024 -.602 .547

업종2(보험업권=1) .098 2.137* .033 .000 .008 .994

직급(사원급=0)
직급1(주임/대리급=1) .094 1.329 .184 .012 .189 .850

직급2(과장급=1) .099 1.309 .191 -.080 -1.201 .230

직급3(차장급=1) .097 1.059 .290 -.005 -.058 .954

직급4(부지점장급=1) .203 2.319* .021 .032 .411 .681

직급5(지점장급=1) .035 .417 .677 -.008 -.103 .918

연봉수준 -.404 -5.018*** .000 -.145 -2.033* .043

거주지역(대도시=0)
거주지역1(중소도시=1) -.140 -3.029** .003 -.010 -.240 .811

거주지역2(군지역=1) -.111 -2.434 .015 .015 .370 .712

건강상태 -.198 -4.391*** .000 .009 .234 .815

은
퇴
준
비
활
동

창업준비 .232 5.329*** .000 .596 15.487*** .000

사회적 준비 .139 3.268** .001 .054 1.445 .149

신체적 준비 .134 3.045** .002 .032 .813 .417

경제적 준비 -.010 -.228 .820 .042 1.105 .270

심리적 준비 -.189 -4.414*** .000 .006 .165 .869

F 6.100*** 14.358***

R2 .209 .383

Adj R2 .174 .356

*p<.05, **p<.01, ***p<.001

4.5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첫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의 모든 요인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보상만족과 대인관계 만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가설 1(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 및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

고, 세부 가설인 1-1(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채택, 1-2(금융기관 종사자

의 직무만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

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둘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불안정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불안정이 이직의도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가설 2(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불안정은 이직의도 및 창

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고, 세부 가

설인 2-1(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불안정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불안정은 창

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셋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기대가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요된 좌절과 계속이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강요된 좌절과 새로운 출발, 계

속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3(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기대는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

었고, 세부 가설인 3-1(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기대는 이직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금융기관 종사자의 은

퇴기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

로 채택되었다. 
넷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준비활동이 이직의도 및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준비, 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고, 창업준비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4(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준비활동

은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

분적으로 채택되었고, 세부 가설인 4-1(금융기관 종사자의 은

퇴준비활동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금
융기관 종사자의 은퇴준비활동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5>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가설
채택 
여부

H1 직무만족 → 이직의도, 창업의도
일부 
채택

H1-1 직무만족 → 이직의도 채택

H1-2 직무만족 → 창업의도
일부 
채택

H2 직무불안정 → 이직의도, 창업의도 채택

H2-1 직무불안정 → 이직의도 채택

H2-2 직무불안정 → 창업의도 채택

H3 은퇴기대 → 이직의도, 창업의도
일부 
채택

H3-1 은퇴기대 → 이직의도
일부 
채택

H3-2 은퇴기대 → 창업의도
일부 
채택

H4 은퇴준비활동 → 이직의도, 창업의도
일부 
채택

H4-1 은퇴준비활동 → 이직의도
일부 
채택

H4-2 은퇴준비활동 → 창업의도
일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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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직무불안정, 은퇴

기대, 은퇴준비활동이 이직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만족이 이직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승진

이나 업무, 환경, 보상 및 대인관계에 의한 직무만족이 높을

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고 있었고, 보상만족과 대인관계 만족

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둘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불안정이 이직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직 및 해고의 우려가 있고, 과

도한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회사에서 직

원의 은퇴준비 및 창업준비 활동에 부정적이어서 직무불안정

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와 창업의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셋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기대가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퇴 이후의 삶이 소외 및 좌

절의 시기이면서도 일이나 가정생활이 그대로 지속되는 등 

현재의 삶과 크게 변화가 없이 계속된다고 인지할수록 이직

의도와 창업의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은퇴 이후의 삶이 새로

운 출발을 하는 시기라고 인지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넷째, 금융기관 종사자의 은퇴준비활동이 이직의도 및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퇴 이후의 창업준비, 사

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를 많이 할수록 이직의

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창업준비를 많이 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이직 및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을 직무만족과 직무불안정, 은퇴기대, 은퇴준비활동

의 측면에서 밝혔다는 점에 있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

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은 창업의지를 지

닌 종업원들로 하여금 실제 창업을 실천하도록 하는 측면에

서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금융기관과 산업동력 자금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 및 창업

의도를 파악하고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직

의도 및 창업의도 연구의 영역을 확장한 것에 의미를 가진다

고 하겠다. 금융기관 종사자의 특성상 타 업종 대비 높은 임

금에도 불구하고 이직의도와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유의미

한 결과는 직무만족과 직무불만족 그리고 근무환경이나 직원

들과의 관계가 이직 및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직자들이 실제 창업을 했을 

때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이해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이직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창업 이외의 은퇴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창업의

도가 적고, 창업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창업의도가 있다. 그

러나 이직의도와 창업의도는 이러한 잠재적 역할도 필요하지

만 청년창업프로그램과 은퇴에 대한 사전적 정부교육과 정책

이 필요하다는 뒷받침이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 결과에서의 한계점과 이를 통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대도시 금융기관에 종사하

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고, 직무만족 요인들과 개인적 요인들의 문항을 재

구성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기업 내 여성근로자들

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금융기관도 업무의 특성상 여성 근

로자가 많은 조직이다(금융감독원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11개 은행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5.6%에 이르

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여성근로자의 경우 하위직 분포가 

많으며 평균 근수년수도 남성근로자보다 짧아 이직 및 창업

에 대한 의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남녀성비가 인구통계학적으로 적절한 비율인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 

및 창업의도에 따른 실증분석을 다루었다. 창업의지가 창업행

동으로까지 이어지는가와 그 결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한정된 영향을 주고 쉽게 변하거나 향상시키기가 어렵기 때

문에 연구목적의 실용성 차원에서 많은 제한이 있다. 그러므

로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기관 직급별․업권별로 은행, 증권, 보험을 개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

회사의 업무환경이 다르므로 각 직급별․업권별 차별성에 대하

여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그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 수행 중에서 발견된 한

계점을 토대로 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종사자의 근로자들이 겪는 고충

문제를 해결하여 종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의 퇴직과 현 직장의 직무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 요인으로 인한 이직, 현 직장에 잔류, 창업 

등의 상황에서 직장인들에게 이직 및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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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factors having effect on the turnover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Particular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job insecurity, retirement expect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activities.  
As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selected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residing in Seoul and the capital area and used a total of 508 
samples as analysis data.  This study analyzed job satisfaction, job insecurity, retirement expect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activities 
as factors having effect on the turnover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ll the factors of job satisfaction had negative (-) effect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satisfaction also had negative (-) effect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ly, since job 
insecurity had positive (+) effect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more insecure their jobs became, the more 
their turnover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creased.  Thirdly, in the retirement expectation, forced frustration and continuation had 
positive (+) effect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forced frustration, new start and continuation also had positive (+) effect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Fourthly, in the retirement preparation activity, entrepreneurial preparation, social preparation and physical 
preparation of retirement preparation activity had positive (+) effect on their turnover intention, but economical preparation had negative 
(-) effect on their turnover intention, while entrepreneurial preparation had positive (+) effect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other 
words, as they prepare business start-up more for retirement, their turnover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crease more. Although they 
receive higher wages than other workers in different job fields as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they showed significant results about 
turnover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which indicates that job satisfaction, job insecurity, retirement expectation and preparation activities 
function as important variables in the relation with their turnover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Such research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nd turnover and business start-up support programs so that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may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both success and failure cases when they actually work on business start-ups. 

Keywords: Financial institution, Turnover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 satisfaction, Job insecurity, Retirement expectation, 
Retirement preparati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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